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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ving the Lotus-Buddhism in Everyday Life(법화경을 살아 간다~생활 속 불교)라는 타이틀에는,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

실천하여,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,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.  

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. 

입정교성회는,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
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
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. 가정과 직장, 지역사회 

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
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. 현재에는 니
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, 불교도
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

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
동에 힘쓰고 있습니다.  

Rissho Kosei-kai of  
Bangladesh 



President’s Message 

「있는 그대로」받아들인다 

니와노 니치코 

입정교성회 회장 

「세차게 떨어지는 폭포 위로/고사리의 싹이 트기 시작하니/봄이 오고 있는 걸

까」- 바위 틈새로 세차게 흘러 떨어지는 폭포 물가에,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고사리

를 발견한 시키노 미코(志貴皇子/?~716년)가 쓴 ‘봄의 방문’을 기뻐하는 시입니

다. 

나라(奈良)시대에 만들어진 <만엽집(万葉集: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)>에 나

오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만,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‘봄이 왔구나’하고 들

뜨는 마음이 전해지는 훌륭한 시입니다. 

단지 만엽인처럼 맑은 눈으로 자연을 사랑하거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와 기

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의 우리들이게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. 이러한 시는 우

리들에게 스스로의 탁해진 마음과 부족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. 

그런데 옛 경전에 남겨져 있는 석존과 바라문과의 대화 중에 <진실을 지키는 것이 

나의 풀베기이다>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석존께 있어 ‘진실을 지키는 것’이 논밭

을 경작하는 사람의 풀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. 

그렇다면 그 ‘진실’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? 그리고 그것을 ‘지킨다’

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? 

‘진실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‘진리’입니다. 불교는 한 사람 

한 사람이 진리를 자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‘진실을 지킨다’는 것은 

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

다만 불교 사전에서 ‘진실’이란 ‘있는 그대로의 모습’‘있는 그대로’라고 설

명이 되어 있습니다. 

그러므로 모든 것의 ‘있는 그대로의 모습’을 좋다든가 싫다라는 감정을 섞어서 

보지 않고, 그 ‘있는 그대로’를 받아들이는 것이 ‘진실을 지킨다’는 것으로, 이

「진실」이란 무엇인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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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esident’s Message 

잡초(雑草)라는 이름의 풀은 없다 

하지만 번뇌는 진보와 향상의 원동력이 되며, ‘번뇌 즉 보리(煩惱卽菩提)’라고 

설하는 것처럼 번뇌와 보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 

인간은 큰 번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있다고 한

다면, 번뇌는 우리들을 살리고 키우는 고마운 것이 됩니다. 큰 번뇌를 지니고 있는 

사람일수록 큰 마음의 전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

석존께서 ‘풀베기’라고 표현하신 것은, 방심하면 마음 속에 생기는 번뇌라는 잡

초도 너무 자라지 않도록 적당히 베어내고, 그때마다 마음의 땅에 쟁기질을 하면 그

것이 마음의 폭을 넓혀 지혜를 낳는 영양이 되고, 더 한층 풍부하고 부드러운 토질(土

質)의 마음 밭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. 

식물 분류학자인 마키노 도미타로(牧野富太郎)씨가 ‘잡초’라는 말을 무심코 꺼

낸 어느 기자에게 ‘이 세상에 잡초라는 풀은 없다. 어떤 풀이라도 반드시 이름이 붙

어 있다’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잡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. 

그것에 덧붙이면, 앞에서 말씀드린 마음의 잡초에 비유한 번뇌 하나하나에도 의미

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번뇌를 번뇌인 채로 끝낼 것인지, 마음의 성장으로 이어

갈지는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 

올해 새해 첫날, 노토반도(能登半島)에서 막대한 피해를 낳은 지진이 발생하였습

니다. 

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진은 재해 그 자체입니다만, 그러나 지구의 역사에 비추어 

보면 현재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 현상의 하나입니다. 그 사실을 있는 그대

로 직시하는 것도 재해를 인류의 뛰어난 지혜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

있습니다.  

물론 이재민들의 가혹한 상황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

습니다.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

않을 수 없습니다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들은 진실을 마주하고, 받아들이며, 여러 가지 감정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엇갈려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속에서, 보다 잘 살아가는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혜와 사람들 배려하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 나갑니다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것이 평생의 <불도정진(佛道精進)>이라고 할 수 있습니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. 

『교성』2024년4월호 

 

 

 

를 방해하는 번뇌라고 하는 잡초가 마음에 무성하게 자라나지 않도록 석존께서도 근

행하셨다는 것을 배찰(拜察)할 수 있습니다 



받으셨습니까? 

2022년 8월부터 교성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

말씀드렸습니다만, 그 때, 저는 아직 일을 하고 

있어서 도량에는 주말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. 

그리고 2023년 연말부터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

(집에서는)주부역할과 (교성회에서는)조장 역할

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희 집은 현재, 

남편과 저, 장녀, 장남 이렇게 4식구입니다. 두 

아이는 모두 대학생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(부모

의) 케어가 그다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. 그러

므로 일에 대한 걱정도 없고 가정 상황도 자연

스럽게 환경이 정돈되어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

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부처님의 

주선이라고 생각하고 조장 역할을, 고분고분 감

사와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. 

언제 역할에 대한 기쁨을 느끼세요? 

조장 역할을 받기 전의 저는, 도량에서 건행수행

을 해도 어딘가 수동적인 저였습니다만, 2023년 

8월 1일에 조장 임명장을 받고 난 후에는 능동

적인 내가 되어 역할에 임할 수 있게 되어, 지부

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

언제부터, 무엇을 계기로 교성회 활동에 참가하

게 되었습니까？ 

입정교성회에는 어머니가 1989년에 입회했으

며 저는 신앙 2대째입니다. 제가 중학생때 어머

니와 함께 처음 도량에 참배했었습니다. 그 후, 

저는 취직을 하고 결혼, 출산, 육아 등에 쫓기다 

보니,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교성회에 갔었습니

다. 

 그러다가 2022년 8월부터 교성회에 조금씩 나

가게 되었습니다. 그 계기는 2018년 사이가 좋

았던 친구A씨와의 관계가 티격태격하기 시작했

던 때부터 였습니다. 저는 A씨를 신뢰하고 있어

서 제 본 마음까지 다 털어놓으며 이야기를 나

눠왔었습니다만, 어느 날, 그런 A씨에게 아주 배

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. 

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저는 교성회에서 제 마음

을 주시하기 위해서 ‘법좌수행’ ‘법회 날 참배’를 

하게 되었습니다. 당시에는 A씨와의 관계에 대

한 고민을 간부님께 매듭을 짓지 않았었습니다. 

하지만 지금은 가르침 덕분에 A씨를 탓하는 마

음은 사라지고, A씨의 행복을 염할 수 있게 되

었습니다.  

현재, 조장 역할을 받고 계시네요. 역할은 바로 

한국입정교성회  

최 우기 

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, 

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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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지하게 가르침을 구하며, 법좌수행중인 최우기씨 

인터뷰에 응하는 최우기씨 



다.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누군가

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장 역할에 

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임하고 싶은 마음이 큽

니다 

이 마음을 사명감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

니다만, 저는 역할의 공덕이라고 받아들이고 

있습니다. 

되도리나 인도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, 배운 

것을 가르쳐주세요. 

 현재, 저에게는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2

명 있습니다. 그중 B씨는 제가 2022년 8월부터 

교성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무렵에 함께 오자고 

권유한 친구로, 한중수행에도 참가해 주었습니

다. 그 후 B씨를 입회 시켜서 감사하게도 9월에 

함께 액장본존님을 교회권청하게 되었습니다.   

 다른 한 친구인 C씨는 지역 베드민턴 운동 클

럽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. 저는 C씨를 

꼭 입회 시키고 싶다는 바람으로,  C씨에게 함

께 교성회에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. C씨는 한

번은 교성회에 와 주었습니다. 하지만 저에게

는 ‘입회를 시키고 싶다는 마음’이 너무 강한 

나머지, C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 

원인이 되어 점점 교성회로부터 멀어져 버린 

것입니다. 지금은 C씨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을 

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체험을 통

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 상대방 입장이 

되어 이야기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

다.  

연수회나 법좌수행 등을 통해서, 인상에 남은 

말은 무엇입니까？ 

‘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’는 말이 아주 인

상적이었습니다.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

다. 이전의 저는 무심결에 ‘상대방을 바꾸고 싶

다’는 마음이 강했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

생각해보면, 나는 바꿀 수 있어도 상대방은 바

꿀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

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, 나의 시각과 생각방식, 

행동을 바꾸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. 정말

로 내가 바뀐다면 보이는 시각, 사고방식도 플

러스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

입정교성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

까? 

한국의 많은 전통불교에서는 각 사찰의 주지스

님이 독경을 하거나 설법을 하고 신자들은 절

을 합니다. 그것도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

합니다만, 입정교성회에서는 아침 저녁에 스스

로 독경을 올리고 법좌 수행과 건행수행(당번

수행)에 참가하고, 입회 되도리 등 포교활동도 

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모든 수행과 활동에 

스스로 참가하여 실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최

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

 

目목표로 삼고 있는 리더, 간부님은 어떤 사람

입니까? 

제가 가장 경애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은 

이행자 교회장님입니다. 이행자 교회장님께서

는 항상 부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개조님 회

장선생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

힘을 쏟으시며, 동시에 우리들 회원들이 이해

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. 

이상은 아주 크고 높습니다만, 저는 이행자 교

회장님과 같은 간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

있습니다.  

앞으로의 바람과 구체작인 목표를 들려 주세요. 

2023년을 되돌아보면 작년 한 해는 교성회 활

동을 하기 시작한 저를 교성회 전체, 혹은 지부 

여러분들께 알리며 나라는 사람을 어필했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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教会の式典で太鼓のお役を務める崔さん 



해였다고 생각합니다. 2024년에는 거기에 더해

서 신앙인으로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제가 

되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목표로

는, 아직 부족한 저입니다만, 올해는 주임 역할

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고 싶다고 

생각합니다. 

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 코치 마음치를 좀 더 챙

기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, 그리

고 상대방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할 수 있는, 인

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

다. 또한 가정에서 가르침을 실천하기란 좀처럼 

어렵습니다만, 교성회에서 배운 것을 한 가지라

도 두가지라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인이

며 어머니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 

6 

가족과 함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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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리의 싹을 틔움이라  

부처의 자식으로서의 역할 

니와노 닛쿄 개조님 

 

 제1장  

역할이 있는 사람 

입정교성회에서는 ‘역할’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. ‘저 사람은 역할이 

있는 사람이다’ ‘당신은 역할이 있네요’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. 

 그 ‘역할’은 지부장이나 주임 역할자 뿐만이 아니라,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

해당하는 중요한 ‘역할’, 즉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것은 우리들이 

귀의하는 법화경 가르침을 음미해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. 

 먼저 첫번째로 ‘방편품’에 부처님께서는 ‘일대사인연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

오셨다고 설해져 있습니다. 그 ‘일대사인연’이란, 모든 사람들을 불도로 들게 하

여, 부처와 똑같은 경지에 인도하고 싶다는 큰 바람입니다. 회원 여러분들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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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리의 싹을 틔움이라  

미 그 부처님의 ‘일대사인연’과 직접 관계되어 있으므로, 그런 여러분들의 공통

적인 ‘역할’에는 부처의 자식으로서, 부처님의 사자로서,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

람을 불도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. 

 이러한 기본적인 ‘역할’ 외에, 교성회에는 여러가지 ‘역할’이 있습니다. 그 소중

함도 법화경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여기서 법화경 가르

침의 요점을 정리해보면… 

一．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‘구원실성의 본불’에 의해 살려져 있다. 

二．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, 현상으로는 여러가지 다

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, 그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는 곳에 각각의 성

불이 있다. 

三．이 세계는 모든 존재의 공동체이며, 모든 존재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

는 것이 진실 본연의 모습이다. 그리고 그 협력이 완전하게 완수되는 

곳에, 이상사회(상적광토) 건설이 달성된다. 

이 세 가지를 다시 살펴보면, 어떠한 ‘역할’이라 할 지라도, 그 소중함을 알게 

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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